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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캐슬

만나는 사람마다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했다. 크

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신문, 라디오, TV에서도 난리

법석이었다. 도대체 스카이 캐슬이 무엇인가? 하늘의 

궁전? 혹시 새로 분양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름인

가? 아니면 서울대, 고대, 연대를 이니셜로 표기한 것

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나 더 이상 알려고 하

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유명인들과 부유층 자녀들이 

연루된 초대형 대학 입시 부정사건이 터졌다. 대학입

시 전문 컨설턴트가 대학 스포츠 감독과 짜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을 운동선수로 둔갑시켜 합격

시켰다. 그뿐이 아니다. 하버드 출신의 대리시험 전문

가를 고용하여 대학 입시에 필요한 SAT, ACT를 비롯

해 경영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GMAT시험까지 돈을 받

고 대리로 쳐주도록 했다. 학부모로부터 1회당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모두 50

명이 기소되었고, 주고받은 뇌물 액수가 2,500만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USC를 비롯해 UCLA, 조지타운, 예일, 텍사스 대학 

등 입시부정과 관련된 학교들은 사건에 연루된 재학

생들에 대해 퇴학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

혔다. 대학 측은 이와 함께“학생들의 기록을 재검토한 

뒤 입학 취소 혹은 퇴학까지 갈 수도 있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탠퍼드 대학은 현재 입

학생 1명과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고만 밝혔다.

이번 미국대학의 입시 부정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언론들은‘미국판 스카이 캐슬’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때까지 스카이 캐슬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으나 정확히 알고 싶었다.

한국의 모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였다. SKY 캐슬 

20부작을 주말을 이용해 연이어 봤다. 원래 16부작이

었던 것을 4회를 더 연장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있었

으며 화제작이었다. 드라마는 자녀를 명문대학에 합

격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몸부림치는 부모들의 모

습을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드라마속 인물들은 시청

자들에게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선사하며 이 시대 한

국 교육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드라마를 보

는 내내 나도 그 드라마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살아 왔

다는 사실에 가슴 저렸다.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기 때

문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

식의 성공을 내세우며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들

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나 

입고 다니는 옷, 혹은 치장하고 다니는 목걸이나 귀걸

이처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식

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주장일까? 

명품 시계에 명품 옷을 걸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라면 당연히 자식도 명품이길 바랄 것이다. 그들이

라면 당연히 자식이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

학하고 게다가 운동까지 잘하고 교우관계까지 완벽하

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간섭하고 

잔소리하면서 내 자식이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이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문제라며 시선을 회피하면 그

만이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서 내 자식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실력이 안 

되는 자식을 억지로 명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범법을 저지르니 문제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한 여자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좋은 점수

를 얻게 하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렸다 적발된 일이 있

었다. 당연히 학벌 위주의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

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공공연히 

자행됐을지도 모른다. 알고 있으면서도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눈감고 지나쳐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면 위로 드러난 입시 관련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

과할 것이라는 우려는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생

각이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

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단언컨대 시대

와 지역을 초월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늘 함께해 왔

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내 아들, 내 

딸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범죄행위도 서

슴지 않는 극중 인물들이 그저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

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보다 현실

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이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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